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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광주 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월급 인상과 정

년 연장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진통

을 겪고 있다.

2차례 노사간 조정이 결렬되고 시내버스 파

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

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1일 한국노총 전국 자동차노동조합 연맹 광

주 지역버스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광주

지방노동위원회의 노사간 2차 조정이 결렬되

면서 오는 4일 3차 조정을 갖는다.

노조 측은 월급 8.2%인상과 함께 정년을 기

존 61세에서 65세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광주 시내버스 운전기사 월 평균 

임금이 409만5000원(근속 10년차 기준)으로, 

7대 특·광역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

전·울산)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는 입장이

다.

정년도 타 시도는 평균 63세인 점, 퇴직 이

후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징 형태로 고용돼 

중형버스를 운행할 수 있지만 일부만 재취업

한다는 점을 고려해 퇴직 연령을 높여야 한다

는 취지다.

반면 버스 회사측은 전체 비용의 70%가 인

건비로 나가는 상황에서 월급 인상 시 재정 부

담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도 인건비 

상승 요인이라는 점에서 노사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광주시도 인건비 상승

은 적자를 키워 재정 부담을 높인다는 설명이

다.

광주 시내버스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수익 

등이 급격히 줄면서 운영난을 겪고 있다. 적자

는 지난 2019년 700억대 수준이던 것이 코로

나19 이후인 2020년부터 1162억원을 넘어 지

난해 1402억 원을 기록했다.

2년마다 진행하는 광주 지역 임금단체협상

은 올해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진행하는 노

사 협상과는 차이가 있다.

‘통상임금’ 포함 유무다.

통상임금은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도 

함께 오른다.

202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 상

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

의 판결하면서 다른 지역 노조의는 사측에 통

상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을 기

본급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임금개편을 하면서 

임금이 2.23%상승했고, 추가 기본급을 인상해 

임금 총 5.82% 인상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

다.

이에 대해 노조는 “당시 시가 상여금과 하계

휴가비·김장비 등을 시급으로 계산해 전환했

으나, 이를 총 금액 대비 근로 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면서 사실상 임금 인상률은 낮았다”고 

반박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2차례 중재에도 합의

점을 찾지 못한 채 오는 4일 오후 4시께 3차 중

재 회의에 들어간다.

이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튿날 첫 

차부터 1041대가 운행을 멈춘다.

노사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시민들의 

불안만 높아지고 있다.

박필순 광주시의원은 노사 협의 장기화에 

대해 “버스 운영에 투입하는 준공영제의 주체

는 광주시다”며 “광주시 또한 정책적 고민과 

함께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했

다.

광주시는 “현재로선 중립적인 위치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며 “노사간 원만한 협의가 진행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수권 기자

“권리 vs 적자” 광주 시내버스 노사 평행선…시민 발 묶이나
노조 “광주기사 7대 특광역시 중 임금 최저”

인건비 전체 70%…월급 인상시 적자 가중?

적자 5년새 700억대→1400억대 2배 껑충

파업 가능성에 시민 불안… “시 적극 중재”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방문객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 있다. 방문객들로 북적이는 청와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광

주·전남에서는 70대 후반의 자진 반납이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5

세 이상 면허 자진 반납 운전자는 총 5481명

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70대 3437명(62.70%), 

80대 1775명(32.38%), 60대 186명(3.39%), 

90대 이상 83명(1.51%) 순이다.

나이별로는 77세가 425명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79세 410

명(7.48%) 78세 400명(7.30%) 등이었다. 70

대 후반 운전자들의 면허 자진 반납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또 72세 370명(6.75%), 76세 368명, 75세 

331명(6.71%), 82세 326명(5.95%), 80세 313

명(5.71%), 74세 305명(5.56%), 73세 303명

(5.53%), 71세 281명(5.13%) 등 순이다.

80대 중에서는 82세가, 60대 중에서는 69

세(75명)가 가장 많았다. 90세 이상 반납자는 

83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에서는 79세가 168명

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72세와 78세가 각각 

160명으로 뒤를 이었고 77세 152명, 76세 

151명 순이었다.

80대 중에서는 80세(129명)와 82세(112명) 

비중이 컸고 60대에서는 69세(30명)가 많았

다. 90세 이상은 23명이었다.

전남에서는 77세(273명), 79세(242명), 78

세(240명), 76세(217명) 순이었다. 80대에서

는 82세(214명)와 80세(184명), 60대에서는 

69세(45명) 비중이 컸다.

광주와 전남 모두 70대 후반, 80대 초반 운

전자들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 사례가 많은 

모습을 보였다.

광주·전남 연도별 면허 자진 반납 건수는 

2022년 6615건, 2023년 6093건, 지난해 5478

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광주는 2985건→2581건→1997건, 전남

은 3630건→3512건→3481건이다.

임형택 기자

광주·전남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5481명…90세 이상 83명

작년 5481명 중 70대 3437명 63% 차지

77~79세 1235명…70대 후반 반납 많아


